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없다!
지경부, 취득세․등록세 감면으로 전환 … 수요확대 걸림돌 우려

정부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0월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이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후에 기획재정부에서도 검토한 바 없다

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4-08년에 걸쳐 행정․공공기관에 지금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를 보급할 때 대당 1400만-2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하이브리드자동차 양산체제를 갖추고 본격 생산함에 따라 공공

기관 대상 보조금 지원정책 대신 일반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혜택으로 전환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공채 매입

할인 등을 더하면 최대 31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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